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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여름과 초가을에는 태풍이 유난히 많이 찾아왔습니다. 전문가들은 ‘기후 변
화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큰 태풍이 자주 발생할 것’이라고 하니, 태풍을 ‘천
재(天災)’로만 여기기보다는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으로 여기고, 이 ‘반갑지 않
은 손님’을 준비를 잘 갖추어 맞이해야 할 듯합니다.

추석을 맞으며 함께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숲 가꾸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
우상선생이 ‘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식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’를 모아 
엮은 『숲에는 갈등이 없다』를 보내드립니다. 소설과 시로 연마된 저자의 문학
적 상상력과 역사 기행으로 다져진 치밀함이 이 책을 탄생시켰으니, 여러분께
서 큰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

이 책을 읽다 보면 문득 “인간도 나무와 같다”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
다. 함께 어울려 즐겁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하며 
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세계입니다. 그러나 서로 다른 수 천, 수 만 가
지의 나무와 풀 그리고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숲에 가보면 이런 ‘갈
등’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자는 ‘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숲처럼 갈등이 
없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’에서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여겨집니
다.

세계 곳곳에서 ‘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’ 열풍에 밀려 해마다 엄청난 숲이 사라
지고 있습니다. 숲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닙니다. 우리가 숨쉬는 깨끗한 산
소 공급원일 뿐 아니라 인류가 풀어야 하는 영원한 화두인 ‘갈등’의 치유방법
을 일깨워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.

여러분과 가족, 그리고 여러분과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이웃들이 모두 즐
겁게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
정을 나누는 때입니다. 우리 종단도 추석의 의미와 같이 모두와 행복을 나눌 
수 있도록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.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하시면 더욱 큰 힘이 
되어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 기쁨 가득한 추석
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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